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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례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너
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 독서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화
해하고 일치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신명기 30, 1-5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1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
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
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2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
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
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3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
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 버리신 모든 민족들에
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4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
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
를 데려오실 것이다.
5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
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
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에페소서 4,29-5,2 ): 
형제 여러분, 29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0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
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31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

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
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
서하십시오.
5,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
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복음( 마태복음 18,19ㄴ-22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9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
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
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
라도 용서해야 한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 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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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
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
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
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
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
라지지 않으리라.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청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분열과 불화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
비와 용서를 전하며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남북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서로 
맞서고 헐뜯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한민족으로
서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로 나아가게 하
소서.

3.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
혼들을 위로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이 
가져온 미움과 분열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를 굽어살피시
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와 배려로 기쁘
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사랑과 일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겨레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성가 ♪
입당 : 39(하나 되게 하소서)
봉헌 : 218(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 176(믿음 소망 사랑)/188(천사의 양식)
파견 : 199(예수 마음)
특송 : Ave verum- E. Elgar 

공지 사항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
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 
열심히 일하게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봉사자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44.60  • 교무금 € 0.00

오늘 주일( 25일) 다음 주일( 2일)

제1독서 정명용 미카엘
제2독서 정지원 클라라

복사 이준서 마르티노/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정명용 미카엘


